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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 단체교섭은 본교섭 7회, 실무소위원회 14회, 협의회 6회에 걸쳐 진행됐다.

6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 조합은 총액대비 ▲임금 9.1%인상 ▲단체협약 134개항 갱신요구 ▲인사보수규정 개정부분 철회 ▲연월차 강제부여 금지 ▲해고자 전원복직 ▲복지기금 출연 및 장학금 지원 등 6대요구안 일괄상정을 요구했다. 

6월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은 임금협약, 단체협약, 인사보수규정, 복지기금 확충 등 4개요구안 본회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해고자복직과 장학금은 각 노사관계개선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본회 합의 시점과 협의회 합의시점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7월 1일: 2차 본회의 / 7월 3일: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 7월 7일: 임금실무소위원회/ 7월 8일: 인사보수 실무소위원회 / 7월 9일: 단체교섭 실무소위원회 / 7월 10일: 임금실무소위원회 / 7월 14일: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는 양측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74개 쟁점항목을 추려냈다. / 7월 15일: 임금실무소위원회 / 7월 16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

7월 18일: 본회의에서 사측은 임금인상과 관련 자사주 출연을 통한 ESOP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7월 21일: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 7월 22일: 인사보수 실무소위원회에서 사측은 당해직급 2회 이상 D등급자 중에서 직위미부여 대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그 중 억울함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이어 열린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 조합은 ▲해고자복직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진 ▲역량계발을 위한 연수휴직제 시행 ▲직렬직군통폐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고자 복직과 사외이사 추진은 어렵다고 밝히고 연수휴직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직렬직군통폐합은 직무분석을 통한 재분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23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7월 24일: 임금실무소위원회 / 7월 28일: 단협 9개 핵심쟁점으로 압축/ 7월 29일: 인사보수규정 실무소위원회 

7월 30일: 속개된 2차 본회의에서 사측은 ▲노사가 1:1로 총액임금 대비 각 2%씩 자사주 출연 ▲ 직위미부여 대상을 D등급 2회 부여된 자 중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한해 상위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년간 현원의 2%내로 한정한다 ▲복지기금 600억 출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은 기본급인상 없는 복지기금 출연이나 ESOP 등은 의미가 없다며 사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7월 31일: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에서 1개쟁점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8월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측은 기존안에 10% 상향된 장학금 지급률 60%를 제시했으나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 8월 1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 / 8월 4일:  속개된 본교섭에서 조합은 사측이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노측교섭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지재식위원장과 이용경사장이 자정 긴급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가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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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가합의가 도출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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